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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덧 11 월도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. 세월이 엄청 빠릅니다.  24 년도 시작이 

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네요! 이제는 추운 겨울로 들어가는 

것 같아 더욱 걱정이 됩니다.   

윗쪽은 최악의 상태에다 요즘 러시아에 사람들을 보내어 힘들게 하고 있는 소식이 들어 

오고 있어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. 계속하여 힘든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어도 계속하여 

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. 사장님 건강은 아직도 기침을 하고 있는데 그건 폐섬 

유화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좋다는 것을 다 해 보아도 안 되네요. 그래도 폐섬 

유화증은 계속 붙들고 계셔서 잘 견디고 나아가고 있습니다.  저의 왼쪽다리는 이제는 



어느정도 힘이 들어가 지고 있어서 그냥 걸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정말 감사하지요. 

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여 열심히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으며, 

몇 명 남지 않은 원아들도 계속하여 열심히 공부들을 하며 또한 제과 제빵을 열심히 

배우고 또 만들어서 매주 한번씩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계속하여 도와주고 있지요.  

정말 기특하고 감사하지요. 위쪽의 소식은 안 좋고 힘든 상황속에서도 잘 감당하고 

있습니다. 계속하여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.  감사합니다. 저희 공동체 식구들도 

모두 열심히 계속하여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이곳 저곳들을 방문하며 최선을 

다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.  ㅅㅈ 동산도 계속하여 열심히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.  

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분들 속에서 저희들은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고 

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멀리서 삘릴리 삘릴리 소리를 울립니다.  




